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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5. 15.(금)

법무부, 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’을 

「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」으로 지정

- 국내-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(MOU) 업무 등 지원

  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, 

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

2026. 5. 14.(목)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「중앙 계절근로 

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」(위원장: 출입국정책단장)를 개최하고 

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’을 「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」으로 

선정하였습니다.

  2019년 3천 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2026년 10만 명을 

넘을 예정이어서(약 33배 증가),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으로만 제대로 

운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

 「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」은 국내-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(MOU) 

체결 지원, 계절근로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,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지원 

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

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

국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보다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은 낮추고, 불법 브로커 개입을 

차단함으로써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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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올해 계절근로 배정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

만큼,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”며, 

“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계절근로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

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”고 

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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